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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AB, AC이고 cos∠BAC 


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BAC∠BDA∠BED

일 때, 선분 DE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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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ABC에 코사인법칙을 적용하면 BC

××


에서 BC이다.

∠BAC∠BDA에서 삼각형 ABD는 이등변삼각형이고, 점 B에서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 할 때,

cos∠BDA 


에서 BD, AMDM 


, AD이다.

CDACAD에서 BD이므로 삼각형 BDC는 이등변삼각형이고, 점 D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M′라 할 때,BM′CM′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DM′이고, 직각삼각형 DM′E에서
∠BAC∠BED이므로 cos∠DEM′ 


이고,

삼각비에 의해 sin∠DEM′


에서 DE 


,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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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평가원이 무심한 듯 이등변삼각형 두 개를 숨겨둔 문항입니다.

첫 번째 이등변삼각형인 삼각형 ABD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BAC∠BDA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후 길이와 각 조건을 이용해서 AD, BD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대놓고 삼각형 ABC의 두 변과 끼인 각을 제시했기에,

코사인법칙으로 BC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풀이 방향을 얼마나 헤매지 않고 잘 찾았냐가 핵심인데,

어떤 선분과 어떤 각을 알고 있고,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르는 두 선분 BE , CE 중 하나를 미지수 , 나머지 하나를 로 잡고 선분 DE를 미지수 로 잡은 후

코사인법칙을 이용해 식 두개를 연립할 수도 있으나 시도해보면 얼마 못가 포기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계산량에

압도되는데, 이는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삼각형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위 두 선분을 제외하고 볼만한 선분은 CD뿐이고, CD에서 BDCD이므로 두 번째 이등변삼각형인 BDC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풀이는 각 BED와 이등변삼각형을 함께 사용하려면 자연스레 점 D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됩니다. (또는 이등변삼각형에서 ∠DBE∠ACB이므로 두 삼각형 ABC와 EDB가 닮음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간에 선분 CD를 통해 이등변삼각형 BDC는 필수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도형 문제, 특히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는 어떤 선분, 어떤 각을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빠르게 풀릴 수도,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닮음 등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내야하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 외 

수선과 수선의 발을 표시한 그림


